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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청

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의 관계를 하나의 통합모형 안에서 살펴보았다. 스트레

스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정하는 한편, 부모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 

및 분노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학교 2학년 패

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이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시기동안 부모애착, 

자아존중감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분노와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부모애착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는 낮았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분노, 스트레스를 낮

게 지각하였고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분노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시간경과에 따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셋째,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간 자아

존중감의 유의한 종단매개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간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유의한 이

중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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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처럼 기분의 변화가 심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

한 시기이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발달 단계로서, 많은 

정서적 갈등과 혼란, 좌절을 경험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성장

과 관련된 발달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가정, 학교, 친구, 성적, 외모 등 다양한 수준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통계청(2015)의 수치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우리나

라 청소년의 61.4%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응답한다. 학

교에서의 스트레스(54.4%), 가정에서의 스트레스(34.4%)를 자주 느끼는 것으로 보고

하며, 공부(35.3%), 직업(25.6%), 외모·건강(16.9%) 등에 대해 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트레스는 이를 잘 극복하면 개인에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극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부적응 및 반사회적 행동(김기순, 신선순, 2011; 우채영, 정현희, 

2013; Liu, 2003; Wills, Sandy, Yaeger, Cleary & Shinar, 2001),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김교헌, 전겸구, 1997; 최승미, 신민섭, 정진엽, 김중술, 2000; Hankin, Mermelstein 

& Roesch, 2007)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은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청소년 스트레스 연

구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김현순, 2014; 우채영, 

정현희, 2013; 홍영수, 2004; Hankin et al., 2007; Liu, 2003), 스트레스 대처(아영아, 

정원철, 2010; 이지숙, 2013; 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 Zhang, Wang, Xia, 

Liu & Jung, 2012)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청소년 스트레스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효율적인 대처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지만, 사전 예방적인 관

점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원(stressor)을 피하고는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로 취약해지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탐색은 풍부했지만,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도있게 규명하고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하겠다. 또한 스

트레스가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개 및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김

현순, 2014; 아영아, 정원철, 2010; Wilks, 2008)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 연구의 

대다수가 역시 독립변인으로서의 스트레스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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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이들 관계에 대한 탐색 및 분석이 요

청된다.

청소년 스트레스의 수준을 결정짓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트레스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들 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세부 경로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많은 스트레스

를 경험하지만 모두 동일한 정도로 지각하지는 않는다는 점, 즉 모든 사람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난다(설진화, 2008; 이유미, 1994; Lazarus & Folkman, 1984)는 점에 주목하고, 개

인의 인지적 표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부모애착(Bowlby, 1973; 

Holmes, 2005; Bögels & Brechman-Toussaint, 2006)과의 관련성을 통해 이를 탐색하

고자 한다.  

부모와 나누는 정서적 유대는 내적작동모델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 내적작동모델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사고와 감정을 의미한다(Bowlby, 2014). 양육자와의 정서 경험을 기초로 

자기와 타인에 대해 형성한 정신적 표상이다. 따라서 내적작동모델을 통해 형성된 자

기-타인 표상은 자기와 세계에 대한 중요한 신념을 형성하고 이후의 사회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끌며 타인의 행동을 예측,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Bowlby, 1973).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적인 인지적 표상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불안정 애착관계의 경우 부정적 내적작동모델

이 형성되어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정병삼, 2010; Kostelecky, 

2005; Sharaf, Thompson & Walsh, 2009). 따라서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스트레스 상

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지지가 청소년기 자

아존중감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장휘숙, 1998; 정병삼, 2010; 

Bentall et al., 1994; Kostelecky, 2005; Sharaf et al., 2009),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에 쉽게 위협받고 상처받기 쉬우며(Rosenberg, 1989), 스트레스 지

각 정도가 높다(최미례, 이인혜, 2003; 최혜란, 2002; 한건환 외, 2004)는 점에서 이의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애착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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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가 각각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을 뿐이다. 안정적인 부모애착이 자아존

중감의 형성에 기여하여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를 낮춰주는지에 대해 살

펴볼 필요가 요청된다.

또한, 불안정한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부적 정서를 유발한다(Bentall et al., 1994; 

Papini & Roggman, 1992).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한 것으로 지각하기 쉬

우며, 불안과 분노를 더 쉽게 느낀다(Bowlby, 2014; Holmes, 2005).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자주 보이는 부모에 의해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밖으로 분노를 더 많이 표출한다(Snyder, Stoolmiller, 

Wilson & Yamamoto, 2003). 안정적인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기여하지만 

불안정한 부모애착은 분노와 같은 부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모애착이 자아

존중감과 분노라는 변인을 매개로 스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이 유추된다. 

Smith(1989)에 의하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은 자신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해 비우호적

인 상황을 만들어 대인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고된다. 마음속의 분노를 적절하

게 풀어내지 못하면 결국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화는 스트레스가 되어 여러 신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박상군 외, 2005; 이평

숙, 2003), 이들 관계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를 토대로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애착이 그들의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

스 각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는 한편, 스트레스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고 자

아존중감, 분노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구조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

년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스트레

스의 주요 위험요인, 보호요인을 예측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스

트레스를 유발하는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경로를 파악하게 하여 청소년 스트레스 

예방에 선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인과관계를 역동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기 위하여 다년간의 반복측정에 기반한 

종단자료를 토대로 하고자 한다. 발달적 맥락을 고려한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

감, 분노,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동태적 성질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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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의 종단적 구조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기 부모애착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연구

그동안 스트레스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역동적 상호작

용으로서의 스트레스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연구는 스

트레스를 심리적인 갈등이나 긴장을 주는 주위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보며, 자

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연구는 외적인 환경에서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를 포함하는 스

트레스 유발자(stressor)를 스트레스로 간주한다(Selye, 1985). 하지만 전자의 경우 환

경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능동적인 역할이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후자 또한 동

일한 사건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한다(조은숙, 

2001; 한미현, 1996). 지나치게 기계적인 관점이라 평가되는 측면이 있는데, Lazarus

와 Folkman(1984)에 의해 대표되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관계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에 접근한다. 스트레스를 상호작용 또는 역동적인 작용으로 보며,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어떤 일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은 스트레스 예방 및 대응

책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환경적 자극을 해석하고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자원을 해석하는 방법, 즉 개인의 지각과 평가 과정에 관련하는 요소들이 스

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설진화, 2008; Lazarus & Folkman, 1984)을 시사해 준

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가질수록 스트레스 지각 정도가 높고(최미례,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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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2003; 한건환 외, 2004), 부모로부터 무관심이나 거부를 당해 부정적 내적작동모

델이 형성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장휘숙, 

2000)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청소년 스트레스 연구는 

스트레스가 미치는 유해한 영향(김현순, 2014; 우채영, 정현희, 2013; 홍영수, 2004), 

스트레스 대처(아영아, 정원철, 2010; 이지숙, 2013)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청소년 스트레스 발생 요인에 대한 탐색은 드문 실정이다.  

2.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뜻하는 용어로서(Bowlby, 2014), 부모애착은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정서

적 유대를 의미한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신뢰감 형성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에 따라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되는데, 초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개

인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내적작동모델을 발달시키며 이후 경험

하게 될 세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표상한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개인은 자

신이 가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자신과 타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Bowlby, 1973; Bögels & Brechman-Toussaint, 2006). 즉 부모

애착을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발달 과정에서 세상을 보는 눈의 역할을 하여, 

자아개념의 형성 및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Rosenberg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반영된 평가, 사회적 비교, 자아귀인의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된다. 타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받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타인이 보는 대로 자신을 보게 되며, 자신이 속한 범주와 다른 사람의 

사회적 범주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관찰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Rosenberg, 1989). 자아존중

감이 유의미한 타인과의 지속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발달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설

명하는 것으로, 특히 부모-자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 중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는 점

에서 부모 변인이 자아존중감 형성 및 발달에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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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유의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애

착을 형성한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적 표상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

게 되므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지지는 청소년기 자아존중

감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Kostelecky, 2005; Sharaf et al., 2009)고 보고된다. 즉 자

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타인이나 세상 역시 자신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 반면 안정적이지 

못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경우, 타인을 믿지 않고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하다고 여기

는 경향을 보인다(장휘숙, 1998).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시키고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발생하게 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정병삼, 2010; 

Bentall et al., 1994; Kostelecky, 2005)고 보고되고 있다.

3. 부모애착과 스트레스에서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데,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안정 애착 청소년에 비하여 더 많은 부적 정서를 느끼게 한

다(Bentall et al., 1994; Papini & Roggman, 1992). 거부민감성이 증가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한 것으로 지각하기 쉬우며, 불안과 분노를 더 쉽게 느껴 과

잉 반응한다(Holmes, 2005).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자주 보이는 부모에 의해 불안정 애착

이 형성된 아동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밖으로 분노표출을 더 많이 한다

고 보고된다(Snyder et al., 2003).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에게 따뜻하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아 

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부모를 안전기지로 인식하여 안정

감을 느끼고 적응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하지만(Kobak & Sceery, 1988; Mikulincer et 

al., 1993), 부모로부터 무관심이나 거부를 당한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

적인 반응을 보인다(장휘숙, 2000).

부정적 내적작동모델은 분노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매개변인의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불안정 애착은 청소년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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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발생하게 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는데(정병삼, 

2010; Bentall et al., 1994; Kostelecky, 2005),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도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분노를 쉽게 표현하고 자기의 욕구가 현실에서 충

족되지 않으면 타인이나 세상에 불만을 표출하여 분노감이 높을 수 있다(Salmivalli, 

2001).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에 쉽게 위협받고 상처입기 쉬우며 타

인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안, 우울, 적대감, 공격성, 스트레스와 관련이 크고

(Rosenberg, 1989) 적응상 어려움이 있다(김기순, 신선순, 2011).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가 높아지며(최미례, 이인혜, 2003; 한건환 외, 2004), 성인

기의 반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Donnellan et al., 2005). 반

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분노(김가희, 2013; 이미리, 2009), 스트레스

(최혜란, 2002)의 지각 정도를 낮춰주는 완충제 역할을 함이 입증되고 있다. 즉, 부모

애착과 스트레스 간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 가능성이 시사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는 이들 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가 드물며, 청소년의 부적 정서 중 우울, 불안과 같

은 정서에 치중하여 자아존중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모애착과 스트

레스 사이에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모형설정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은 청소년기 부모애착이 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애착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정하는 한편, 부

모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 및 분노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이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에서 얻는 심리적 지지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형

성에 크게 기여하며(Kostelecky, 2005; Sharaf et al., 2009) 불안정 애착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정적 자기개념을 형성시키고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발생시켜 낮은 자아존

중감을 갖게 한다(정병삼, 2010; Kostelecky, 2005)는 선행연구, 부모와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한 것으로 지각하기 쉬우며 

불안과 분노를 더 쉽게 느끼고(Holmes, 2005),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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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표출을 더 많이 한다(Snyder et al., 2003)는 선행연구, 부모에게 따뜻하고 수용적인 

양육을 받아 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부모를 안전기지로 

인식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적응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만(Kobak & Sceery, 

1988; Mikulincer et al., 1993) 부모로부터 무관심이나 거부를 당한 청소년은 스트레

스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장휘숙, 2000)는 연구 결과에 근거하였다.

또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 자극에 쉽게 위협받고 상처입기 쉬우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부적 정서와 관련이 크고(Rosenberg, 1989),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분노(김가희, 2013), 스트레스(최혜란, 2002)의 지각 정

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분노 수준이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박상군 외, 

2005; 이평숙, 2003; Smith, 1989)는 연구 결과도 참고하였다.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경로를 제외하고 각각의 경로에 대한 연구들이 드물고 이를 종단적으로 검

토한 연구도 없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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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이하 KYPS) 중학교 2학년 패널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

용하였다. 이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2 청소년 3,449명(남 1,725명, 여 1,724명)

을 고3의 시기까지 추적 조사한 종단 자료이다.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정서적으

로 많은 갈등을 겪는다고 알려진 중·후기 청소년 표본이라는 점(이미리, 조성연, 길

은배, 김민, 2014)과 전국의 중·후기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라는 점에서(이경상, 조혜영, 2004), 본 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표 1과 같다. KYPS에서 각각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로 정의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1 

측정도구

변 인
(문항수)

문항 예
신뢰도 (α)

1차2차3차4차5차

부모애착

(6)

-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노력하는 편이다.

-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86 .88 .88 .89 .90

자아존중감

(6)

-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3 .74 .75 .76 .76 

분노

(4)

-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72 .76 .75 .77 .78

스트레스

(17)

-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88 .91 .89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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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쳤다. 첫째,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 및 개별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

트레스의 종단적 구조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관계 구조 속에서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SPSS 18.0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이 이상의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자료의 결측치 처리를 위

해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각 변인의 종단적 변화

먼저 각 변인들의 결측비율과 정규성 가정을 검토하였다. 결측비율 검토 결과, 각 

변인들에서 발생한 결측비율은 최대 14.2%로 모수 추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은 아니었다. 또한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 .06 ∼.61, 첨도는 절대값 .01 ∼ .47의 범

위를 보여, 본 연구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시점에서

의 변인 평균 변화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변인의 시점별 평균 및 표준편차 

1차 2차 3차 4차 5차

부모애착 3.34(.78) 3.42(.76) 3.44(.73) 3.46(.75) 3.51(.77)

자아존중감 3.24(.59) 3.34(.62) 3.37(.59) 3.38(.60) 3.46(.61)

분   노 2.39(.78) 2.44(.81) 2.35(.76) 2.32(.78) 2.27(.78)

스트레스 2.70(.65) 2.68(.67) 2.68(.61) 2.67(.61) 2.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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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변인별 성장모형을 확인하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

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각 변인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적합도 비교 

변 인 모 형  TLI CFI RMSEA

부모애착
무변화 390.84(13) .925 .935 .092

선형변화 77.47(10) .983 .988 .044

자아존중감
무변화 485.99(13) .833 .855 .103

선형변화 81.68(10) .967 .978 .046

분    노
무변화 256.54(13) .922 .932 .074

선형변화 64.59(10) .977 .985 .040

스트레스
무변화 476.12(13) .876 .893 .102

선형변화 152.80(10) .950 .967 .064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변인들에서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형변화모형을 바탕으로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 분산을 살펴보았으

며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각 변인의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변화율 
공분산평균 분산 평균 분산

부모애착 3.355*** .349*** .038*** .014*** -.024***

자아존중감 3.256*** .148*** .050*** .007*** -.008***

분노 2.423*** .294*** -.034*** .013*** -.022***

스트레스 2.718*** .238*** -.030*** .013*** -.027***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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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같이, 각 변인들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평균, 분산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은 점차 증가하고, 분노와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의한 변

화율 분산값을 통해 각 변인들에서 개인내적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초기치

와 변화율의 유의한 공분산 값을 통해 초기치와 변화율이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각 변인들의 잠재성

장모형을 바탕으로 다변량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

합도는   = 1689.82(160), TLI = .905, CFI = .928,  RMSEA = .053으로 나타나 연

구모형이 양호함을 보여주었다. 각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  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부모애착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308*** .017 .473***

부모애착 초기값 → 자아존중감 변화율 .000 .006 .002

부모애착 초기값 → 스트레스 초기값 -.209*** .021 -.256***

부모애착 초기값 → 스트레스 변화율 .030*** .008 .158***

부모애착 초기값 → 분노 초기값 -.006 .028 -.007

부모애착 초기값 → 분노 변화율 -.020* .010 -.099*

부모애착 변화율 → 자아존중감 변화율 .423*** .033 .635***

부모애착 변화율 → 스트레스 변화율 -.256*** .065 -.290***

부모애착 변화율 → 분노 변화율 .138 .092 .141

자아존중감 초기값 → 분노 초기값 -.453*** .045 -.318***

자아존중감 초기값 → 분노 변화율 .006 .017 .019

자아존중감 초기값 → 스트레스 초기값 -.341*** .036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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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5, ** p < .01, *** p < .001

먼저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애착 초기값은 자아존

중감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 .47, p < .001), 부모애착 초기값이 

자아존중감 변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부모애착 변화율은 자아존중

감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 .64, p < .001). 이는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같은 시기에 측정한 자아존중감이 높

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모애착이 크게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크게 증가함을 의

미한다. 다음으로 부모애착이 분노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애착 

초기값은 분노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스트레스 초기값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 -.26, p < .001) 분노 변화율에는 -.10(p < .05)의 영향력을, 스트

레스 변화율에는 .16(p < .001)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가 낮음을 보여주며, 부

모애착 초기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에 부모애

착이 좋았던 학생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미쳐 시간이 흐를수

록 스트레스를 더 덜 받게 만들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애착 초기

값이 높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 변화율이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

계가 좋은 학생일수록 이미 분노 초기치도 낮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하

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부모애착 변화율은 분노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스트레스 변화율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 = -.29, p < .001)을 행사하였다. 부모

애착 변화율이 커질수록 스트레스 변화율이 작아진다는 것으로, 부모애착 증가율이 

증가할 때 스트레스 감소율은 둔화됨을 의미한다.

경  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자아존중감 초기값 → 스트레스 변화율 .016 .013 .056

자아존중감 변화율 → 분노 변화율 -.951*** .168 -.650***

자아존중감 변화율 → 스트레스 변화율 -.384** .146 -.290**

분노 초기값 → 스트레스 초기값 .393*** .022 .447***

분노 초기값 → 스트레스 변화율 -.037*** .008 -.183***

분노 변화율 → 스트레스 변화율 .373*** .070 .413***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 253 -

자아존중감이 분노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초기값은 분

노 초기값에 유의한 부적 영향( = -.32, p < .001)을, 스트레스 초기값에 유의한 부적 

영향( = -.27, p < .001)을 준다. 자아존중감 초기값이 분노와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

치는 유의한 영향력은 없었으며,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분노 변화율에 -.65(p < .001)의 

영향력을, 스트레스 변화율에 -.29(p < .01)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같은 시기에 분노와 스트레스는 낮게 지각

함을 나타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 증가율이 증가할 때 분노와 스트레스 

감소율은 느려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분노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분노 초기값은 스트레스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 영향( = .45, p < .001)을 주며, 분노 초기값이 스트레스 변화

율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 -.18, p < .001).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

년 때의 분노가 높을수록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도 높게 지각함을 보여주며, 분노 초

기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느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분노 초기치가 높

은 사람은 스트레스 수준도 높기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 기울기가 완만하게 변화하

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분노 변화율이 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는데( = .41, p < .001), 이는 분노 감소율이 커질수록 스트레스 감소율도 커

짐을 나타낸다.  

 

3. 매개효과 검증

유의한 경로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과 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매개효과 검증 결과 

경   로 Z

부모애착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 스트레스 초기값 -8.40***

부모애착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 분노 초기값 -8.80***

부모애착 초기값 → 분노 변화율 → 스트레스 변화율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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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1, *** p < .001

자아존중감 초기값은 부모애착 초기값과 스트레스 초기값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

과를 가지며(Z = -8.40, p < .001), 부모애착 초기값과 분노 초기값 사이에서 유의한 매

개효과를 나타낸다(Z = -8.80, p < .001). 즉 부모애착 초기값이 높은 청소년은 같은 

시기 자아존중감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높은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낮춰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부모애착 초기값이 높은 청소년은 같은 시

기 자아존중감 초기값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쳐, 높은 자아존중감이 분노를 유의하

게 낮춰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는 변화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부모애착 

변화율과 스트레스 변화율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며(Z = -2.58, p < .01), 부

모애착 변화율과 분노 변화율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Z = -5.18, p <

.001). 즉 시간 경과에 따라 부모애착이 더 크게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더 크게 

증가해 스트레스를 더 크게 감소시켜줌을 보여준다. 또한 시간 경과에 따라 부모애착

이 더 크게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더 크게 증가해 분노를 더 크게 감소시켜줌을 

보여준다.  

이중매개효과도 나타났는데, 부모애착 초기값과 스트레스 초기값 사이에서 자아존

중감 초기값과 분노 초기값이 유의미한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낸다(Z = -7.92, p < .001). 

높은 부모애착 초기값은 같은 시기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분노를 유의하게 낮춰주며, 낮은 분노는 스트레스 수준에도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부모애착 초기치가 높은 사람은 같은 시기에 높은 자아존중

감, 낮은 분노,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애착 초기값과 스

트레스 변화율 사이에서 자아존중감 초기값과 분노 초기값은 유의미한 이중매개효과

를 나타낸다(Z = 4.09, p < .001). 1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의 부모애착이 같은 시

경   로 Z

부모애착 변화율 → 자아존중감 변화율 → 스트레스 변화율 -2.58**

부모애착 변화율 → 자아존중감 변화율 → 분노 변화율 -5.18***

부모애착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 분노 초기값 → 스트레스 초기값 -7.92***

부모애착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 분노 초기값 → 스트레스 변화율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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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분노를 유의하게 낮춰주

며, 낮은 분노는 스트레스 수준에도 유의하게 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이후 스트레스 변화율의 감소 폭에도 영향을 줌을 나타낸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스트레스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와의 관계를 하나의 통합모형 안에서 

살펴보았다. KYPS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부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점차 증가하였으며 분노와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부모애착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자아존중감이 높고 스트

레스는 낮았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분노,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고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같

은 경향을 보였으며, 분노 초기치가 높은 학생은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

하고 시간경과에 따라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셋째,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간 자아

존중감의 유의한 종단매개효과가 있었으며,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간 자아존중감과 분

노의 유의한 이중매개효과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

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과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주목한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는 모두 그 변화 

양상에 있어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 분산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

데, 이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5년 동안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의 변화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 단

계에 따라 개인마다 지각하는 수준이 유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내적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냄으로써,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가 주변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특성임을 보여주고 있다. 가까운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설명하는 

애착이론(Bowlby, 2014)은 물론이거니와, 유의미한 타인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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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되고 발달된다는 자아존중감 이론(Rosenberg, 1989), 관계적 측면에서 역동적 상

호작용으로 설명하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결과

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분노가 주로 대인관계에서 비롯되고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자주 경험되는 정서(이규미, 1999)라는 점에서, 이들 변인들에 대한 관심

과 개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한층 더 도울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점차 증가하고 분노

와 스트레스는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호요인은 점차 증

가하고 위험요인은 점차 감소한다는 점에서 다행한 결과이나, 시각을 달리해서 본다

면 이는 중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분노나 스

트레스는 그것이 효과적으로 조절되지 못할 때 학업수행의 문제나 내현적, 외현적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미리, 2009), 중학생 시기의 분노 및 스트레스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됨을 시사해 준다. 대학입시에 근접해 있는 고등학생들의 정서관

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을 수 있는 중학생들의 분노, 스트레스 관리에 개입

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과 그들의 교육현장에 사회적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이 아울

러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그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차 시점인 중학교 2학년 때 지각하는 부모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같은 시기에 스트레

스가 낮게 나타나며, 시간 경과에 따라 부모애착이 더 크게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크게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부모애착은 매개변인을 통해 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변인임이 입증된

다. 안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획득한 안전기

지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며(Mikulincer et al., 1993) 안정된 

애착이 개인을 스트레스에 견뎌낼 수 있도록 한다(Kobak & Sceery, 1988)는 연구들

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그들의 스트레스 경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시켜 준다. Bowlby(1973)에 의하면 양육자에 대한 애착경험은 

내면화되며, 내적으로 표상된 애착 작동모델은 개인이 인지, 정서, 행동을 조직하는데 

영향을 미쳐 괴로움에 대한 반응을 인도한다고 강조되는데, 본 연구 결과는 그의 이

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은 청소년 스트레스의 보

호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불안정 애착은 스트레스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 257 -

사한다 하겠다. 학부모들과 청소년 가정에서는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부

모와 허물없는 대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유연하게 넘길 수 있지

만, 부모와 의사소통이 적고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스트레스

를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김교헌, 전겸구, 1997; 최승미 외, 2000)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

적응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기순, 신선순, 2011; 우채영, 정현희, 2013; Liu, 

2003; Wills et al., 2001)는 점에서 청소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

되는데, 부모-자녀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부모가 노력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임을 본 연구는 보여준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애착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도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종단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 초기값은 같은 시기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스

트레스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시간 흐름에 따라 부모애착이 더 크게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더 크게 증가해 스트레스를 더 크게 감소시켜줌이 확인되었다. 부모애

착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달라지며(윤명숙, 최정민, 2011; 정병삼, 2010; Foster, 

Kernis & Goldman, 2007; Hart & Goldenberg, 2005),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박복순 외, 2015; 오선영, 2013; 이혜순, 2013)는 연구들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 부모애착을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세상을 보는 눈의 역할을 하

여 자아개념의 형성 및 인지도식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Bowlby, 1973; 

Bögels & Brechman-Toussaint, 2006)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는 본 연구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에 주

목하고 부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을 스트레스의 중요 선행변인으로 탐색하고자 했던 가

설을 지지해 준다. 바로 위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부모애착이 따뜻한 정서적 안정

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직접적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안정적인 부모

애착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이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이끌어 

스트레스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청소년 스트레

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아

울러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도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하겠

다. 설사 안정적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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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므로, 애착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아

울러 진행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이 함의된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형제 

또는 학생들 간 상호비교를 지양하며, 결과보다는 과정 지향적인 평가방식을 통해 성

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 필요가 있다.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

그램 및 활동들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청소년 스트레스를 예방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아존중감은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분노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애착 수준에 따라 자

아존중감이 달라지며(윤명숙, 최정민, 2011; 정병삼, 2010; Foster et al., 2007; Hart 

& Goldenberg, 2005), 자아존중감은 분노(김가희, 2013; 이미리, 2009),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박복순 외, 2015; 오선영, 2013), 분노는 스트레스(박상군 외, 2005; 이

평숙, 2003)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부모애착과 스트레스 사이에서 분노만으로는 유의한 매개 경로를 설명할 수 

없고,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거나 자아존중감과 분노라는 이중매개로써 스트레스 원

인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주목된다. 민감하게 반응해 주지 못하고 부정

적인 반응을 자주 보이는 부모에 의해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면, 분노를 적절하게 조

절하지 못하여 밖으로 분노를 더 표출하며(Snyder et al., 2003) 부적 정서가 유발된

다(Bentall et al., 1994; Papini & Roggman, 1992)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본 연구

는 부모애착과 분노의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불안정 부모애착이 분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 마음의 근육이 되어줄 

자아존중감의 부재로 인해 분노가 더 쉽게 유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분노는 스트레스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는 구체적 경로를 보여줌으로써, 청소년 

스트레스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애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과 함께,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요긴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

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노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므로, 

이들의 분노조절을 돕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화가 

났을 때 진정할 수 있는 심호흡이나 명상 등을 지도하고, 자신의 분노발생 패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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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신체적, 행동적 측면에서 탐색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청소

년의 감각과 감정은 일찍 발달하는데 비해 이를 조절하는 전전두엽은 미성숙해서 성

인보다 충동을 잘 이기지 못하고(신명희 외, 2013),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으로 분

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Anderson & Bushman, 2002), 만성 스트레스 예

방 차원에서도 청소년 분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청소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 연구는 주로 횡단자료에 

기반한 독립변인으로서의 스트레스 연구에 치중되어온 면이 크다. 스트레스로 인해 

취약해지는 여러 문제와 그 지원방안에 대한 탐색은 풍부했지만, 역동적인 시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심도있게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청소년 스트레

스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변인들에 대해 본 연구는 유용한 경

험적 자료를 제공해 준다. 

둘째, 본 연구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

트레스 각각의 관계를 종합하여 하나의 통합모형으로 이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 청소년 스트레스에 보호 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들 관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청소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경로를 구체적으

로 파악하게 해 준다. 청소년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를 시사받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임

으로써, 스트레스 예방 대응책을 검토하는데 유용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개

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하는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특히 이러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추측되는 부모애착과의 관련성을 가정하고 이를 탐색함으로써, 개인의 지

각과 평가 과정에 관련하는 요소들이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패널자료는 ‘부모님과 나는∼ ’의 형태로 부모애착 

문항이 구성되었다. 이는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애착을 살펴보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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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부모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교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와 모 각각에 

대한 애착 정도를 묻는 문항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 분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 자아존중감

을 완전매개로 분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세부경로를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부모애착이 분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들이 충분하다 할 수 없으므로 추후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이라는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탐색해 볼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고려하여 관계 구조를 탐색한다면 좀 더 풍부한 세부 경로

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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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self-esteem, anger and stress 

Kim, Eun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which may exist 

among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self-esteem, anger, and stress in a single 

integrated model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was done in order to verify 

factors of the effect on adolescent stre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parent attachment and self-esteem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whereas anger and stress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from the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third year of high school. Second, students who had a high 

intercept of parent attachment had high self-esteem simultaneously and low stress 

and these patterns continued over time. Students who had a high intercept of 

self-esteem perceived anger and stress weakly at the same time and this pattern 

continued over time while students who had a high intercept of anger perceived 

stress strongly at the same time and this pattern continued over time. Third, a 

significant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 on self-esteem was found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stress while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on self-esteem was 

found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stres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s stress, parent attachment, self-esteem, 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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